
콤팩트·얀 - 유럽에 이어 일본서도  

호평리에 발표(Ⅱ/Ⅱ) 

 

일본의 소위 “잔털 극소화실”도 “콤팩트·얀”의 부류에 속한다고 보고 이

들의 생산 시설 규모나 방적 번수와 지금껏 개발된 용도들을 이미 발표된 

자료 범위 내에서 요약해 보면 인도의 패트·스핀사는 당초에 4,000추로 시

작하여 현재 18,000추로 증설하였고 금년 중에 신설되는 계열사 GTN사까지 

포함하여 33,000추 규모까지 증설할 계획이다. 이집트 면을 100% 사용하는 

“리볼루션”은 7번수∼60번수까지의 중·태번수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. 콤팩

트·얀의 용도는 태반이 셔츠감이며, 태번수는 중간 두께의 캐쥬얼·팬츠나 

코듀로이와 일부는 타월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. 콤팩트·얀을 사용하면 중간 

두께 직물에서 능선(綾線)이 뚜렷하게 잘 보이고 코듀로이에서는 이랑이 더 

잘 나타난다고 한다. 잔털이 적어서 세탁후에도 천에서 떨어져 나온 잔털이 

적어 세탁기의 청소가 쉬워서 좋다. 뽑는 실의 폭 넓은 번수의 이점을 살려 

각종 용도를 개발하고 있는데, 인너(inner : 내의)는 광택이 좋다는 평가를 받

고 있으며, 오리털 이불잇은 실의 굵기가 매우 균일하여 실과 실의 사이가 

빈틈없이 잘 메워 줘, 오리털이 빠져 나오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, 날염

(print)하면 색이 균일하게 천에 먹어 들어 날염 무늬가 또렷하게 잘 보이는 

장점도 있다고 한다. 또한 산업용 자재 분야에서도 방수포나 인조가죽 등의 

기포(基布)나 연마제(硏磨材)의 기포로써 천 위에 가공제나 접착제를 바르면 

천의 표면에 요철(凹凸)이 적고 매끈하여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합섬을 대체

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. 

스위스의 네프사는 현재 11,000추로 콤팩트·얀을 “엘리트”상표로 수피마 



면(Supima cotton) 100%로 “실의 품질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”을 자랑하며 콤

팩트·면사 30수∼80수를 생산하고 있으며, 선염 셔츠(先染 shirts)지, 부인용 

고급 아우터(outer, outerwear : 겉옷), 원피스(one piece dress)나 블라우스(blouse) 

등에서 콤팩트·얀의 진가(眞價)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. 

일본 도요보의 와엔(和円)은 도요보가 연조기로부터 정방기에 이르는 드래

프트 부분에서 독자적인 잔털 억제 작용으로 보통 면사와 비교하여 수입 면

사의 잔털은 30∼70% 적은데, 와엔의 잔털은 50∼80% 적게 되도록 개량함으

로써 세계 어느 나라에서 방적되어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보다도 잔털

이 적다는 것을 최대의 강점으로 보고 있으며, 그만큼 염색이나 프린트 등에

서 선명한 색을 낼 수 있다고 한다. 원면은 스위스산이나 이태리산 콤팩트·

얀과 같은 수피마 면 100%를 사용하여 직사 40수, 50수, 60수를 생산하고 있

으며, 가격도 카드사와 코우머사의 중간 정도로 수입 콤팩트·얀과 같은 수

준이며, 소로트·단납기대응(小 lot 短納期對·  )도 가능하다고 한다. 용도는 

선염의 셔츠지로 일부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/03 추동절 상품부터 본격적으

로 시판할 예정이다. 

구라보의 “클리어·스핀”사는 드레스·셔츠 감, 신사 및 부인용 캐쥬얼 옷

감 등으로 판매되고, 편물은 부인용 및 스포츠용 옷감으로 공급될 것이다. 

현재 정방기 1대(480추)만을 이 실을 뽑기 위하여 돌리고 있으며, 방적 번수

는 7수∼50수까지 광범위하며 직물은 2002년 6월부터, 편물은 2002년 9월부

터 판매가 시작될 것이다. 

시끼보의 “LS-Y”순면사는 정방 공정에서 생기는 정전기(靜電氣)를 조정하

여 실의 표면에 있는 잔털을 적게 한 실이며, 시끼보는 직영 방적 공장에서 

링 정방기 1대(200추)를 개조하여 방적하고 있으며, 잔털 양이 실의 평균 길

이 10m 에 1mm이상 되는 잔털이 300개 이하, 3mm이상 되는 것이 50개 이하



인 실만을 엄선하여 “LS-Y”실로 출하하고 있다고 한다. 용도는 선염 직물로

서 드레스·셔츠지, 부인용 블라우스지 등으로 공급될 예정이다. 

그 동안 일본의 면방 공업은 홍수처럼 밀려들어오는 수입 면제품의 시장

점유율이 90%를 넘게 되어 판로개척에 지쳐 있는데 수입면사가 일본시장에

서 내집처럼 날뛰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산 면사가 마침내 “와엔”으로 반격을 

시작하여 높은 품질과 세계 최고를 자부하고 있는 섬유기술로 일본의 긍지

를 살리면서 세계적인 인지도(認知度)를 밀어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

하고 있다. 또한 이 콤팩트·얀은 생산량도 아직 적어 시장에서의 경쟁이 벌

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오랜만에 나타난 “비싸도 팔리는 실”을 앞으로 생산과 

수요를 잘 감안하며 새로운 수요도 만들어 오래 지속되는 신상품으로 키워

나가려 하고 있다. 

이번에 세계 섬유인들의 이목을 끌었던 “콤팩트·얀”은, 한때 일본에서는 

“면사의 혁명”이라고 광고할 정도로 “혁명적”인 발명이라는 광고도 있었으나, 

수피마 면이나 이집트 면 등의 코우머사용 고급면으로 코우머사 보다도 잔

털이 적도록 뽑은 카드사로써, 도요보의 경우는 연조·조방·링 정방기의 드

래프트 작용만을 개량하여 면사의 품질을 향상시킨 차별화 상품이라고 볼 

수 있다.  일본서는 이미 정전기로 잔털을 줄이려는 방법이나, 권사 공정에

서 잔털을 줄이려는 방법 등이 발표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 방식에 의하

여 잔털을 줄이는 방식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. 


